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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대상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연구 

- 경기도 P 지역 일반고교 학교운영위원 중심으로 -

김용기*

본 연구는 경기도 P지역 학교의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연구결과를 P지역에 

제공하여, P지역에 현재 보다 나은 진로교육을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 P지역을 연구주제

로 삼은 이유는, 현재까지 고교입시 비평준화지역이고, 학부모에 대한 진로·진학에 대한 욕구가 높

기 때문이다. 

연구를 위해 경기도 P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10개교, 학부모위원 1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심층면

접을 3회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국가평생교육원, 공공

기관-사설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율은 

20% 전후지만, 교육효과율 및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부모 진로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병행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학부모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모색도 필요하다. 셋째, 진로교육을 일회성이 아닌 수준별, 학교급별, 지역특색별로 다양성과 

지속성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진로교사의 역할도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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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진로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세계적으로 국가가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학교 교육이, 졸업 후에도 사회생활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국민 인식이 높아

지면서, 진로교육이 미래 교육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2009년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이 강화

되고,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진로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책무성이 강

화되었다. 이처럼 진로교육은 급격히 확대되어 명실 공히 공교육의 교육목표로 까지 안착하

였다. 

또한, 최근 연구는 정책과 기반 확대에 따른 진로교육 기반 구축과 자원투입에 따른 성과 

검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에 대한 진로교육 만

족도와 진로개발역량이 학교 급 중 가장 낮다고 보고된다(정은진, 2018). 또한, 학계에서도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현장에서 생애 진로개발역량을 증진하려는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가 명

문대 진학 요구와 부딪혀 여러 모순적인 지점이 있다고 밝혀왔다(박나실, 2017).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왜 이리 효과를 보지지 못하고 있는 걸까? 본 연구에서는 그 원

인을 학부모의 인식에서 찾고자 하였다. 고등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선택 시 진로교육의 중요

성도 있지만, 이것 못지않게 학부모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

근에는 고등학생들도 부모를 통해 희망직업의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정은진, 2018). 이

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학부모들의 학교 진로교육이 어떠한 영향 또는 도움 주는지 검증하

였다. 또한, 고등학생이 진로 선택 시 학부모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전제하여,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학생 진로선택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4차 

산업혁명과 코로라 19로 인한 직업 다변화는 학부모의 진로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

다. 따라서 학부모의 진로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연구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 P지역의 학교에서의 학부모에 대한 진로교육을 알아보고, P지역에 연구

결과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진로교육을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의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부모대상 진로교육의 성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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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조 조문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학교교육)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

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학습자)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인격

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제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내용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진로지도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1. 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운영과 학생의 진로지도를 담

당하는 교원(敎員)의 배치․연수 등에 관한사항 

연구문제 3. 학부모대상 진로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 교육 법령 근거

진로지도 및 진로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

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등에 명시되어 있다. 

<표 1> 진로교육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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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하여 진로지도 담당 교원과 관계 전

문가․기관 및 단체 등이 협력할 사항 

3. 학생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에 관한 사항 

4. 진로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개발 또는 제공하는 기

관․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학생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사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 직업선택에 관하여지도․조언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 적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 정보 센터(2022)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중·고등학교 선택과목에서 ‘진로와 

직업’교과를 신설하고 적용하였고, 2011년 진로 전담교사를 배치하였다. 2010년 교육과학기

술부가 제시한 진로전담교사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 2> 진로 진학 상담교사 배치 법적 근거 

구분 교과목 교사(예: 국어)
교과목교사(예: 진로와 직업)로서의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근거
초중등교육법 19조, 시행령 35조 1항의 

교사에 해당
좌동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21조 2항 별표2(정교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국어”표시

과목

∙초중등교육법 21조 2항 별표2(정교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상담”표

시과목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로상담’으

로 변경

교육과정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교과부장관

결정 

∙교육과정 총론: 기초교과영역 ․교육

과정 각론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교과부장관

결정 

∙교육과정 총론: 생활․교양 교과영역

∙교육과정 각론

역할 근거 

∙교과중심의 “기초교과부”, “탐구교과

부”를 두고 “국어” 교과지도및 연구 

활동 등 담당

∙기능중심의 “진로지도부”를 두고 

“진로와 직업” 교과지도 및 교과 외 

(입학사정관제 관련 진로․진학상

담포함) 활동 등 담당

출처: 교육부(2022) 및 박창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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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모 진로교육 개념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

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

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진로교육법 제 2조).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진로교육법 제 1조 

목적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진로정보는 개인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적응에 대한 지원을 하기위하여 교육적, 사회적, 심리학적으로 자료를 조작하여 구성된 결과

물을 의미한다. 

학부모의 진로교육은 학령기의 자녀에게 그 시기에 적절한 자녀의 진로에 대한 발달, 체

험, 선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 태도 정보들을 말한다. 학부모 진로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의 자녀를 둔 학부모며, 더 나아가 교육의 목적은 자녀의 진로 정보제공, 선택, 발달에 대한 

보다 나은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3.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는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교육에 대한 성과는 교육받은 주체가 목적

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 변화와 성장으로 증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진로교육은 <표

3>과 같이 대부분 투입-과정-성과라는 체계로 정리하여 선행연구가 발표되었다. 서유정

(2013)은 진로교육 성과를 교육환경과 관련된 외재적 결과(output)와 내재적 결과(outcomes)

로 구분하였다. 외재적 결과에는 학교의 실행 정도, 진로교육 운영실적 등 투입과 과정의 요

소가 해당하고, 내재적 결과에는 학생들의 진로 인식변화와 향상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가 

해당한다. 

또한, 교육부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에 따라 교육청,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실

제 확산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성과평가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성과평가에서는 학생의 

진로교육 정책 만족도가 지표로 활용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1.18.).



부모교육연구, 제19권 1호, 2022

168

<표 3> 학교 진로교육의 투입, 과정, 성과

구분 투입 과정 성과 

의미
학교진로교육 자원, 환경 및 

지원

학교 진로교육 활동 운영 및 

참여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성

과 및 요구 

조사

내용 

∙학교 진로교육 환경 및 

여건

∙학교 진로교육 네트워크

∙관리자의 인식

∙학교의 진로교육 운영내용

∙학생의 학교 내외 진로활동 

참여

∙학부모의 학교 내외 진로활

동 참여

∙담임교사 진로지도 내용

∙가정의 진로교육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및 학교생활 만족도

∙학생의 진로의식 성숙

수준(학생 진로개발역

량 등)

출처: 이영선(2020) 

4.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정책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관련 정책은 교과부의 2010년 ‘제1차 진로교육 종합계획’을 바탕으

로 시작되었고, 초․중등 진로교육 시행계획’에서는 학부모의 자녀 진로지도를 지원하려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진로지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 부족과 관련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이 

정책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교육은 ‘2012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서부터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되었다. 대학 서열과 직업 귀천에 대한 사회 내 고

정관념을 버리고 부모가 자녀의 진로선택을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영선, 2020). 학부모 대상 연수를 통해 자녀 진로설계를지원에 활용할 정보를 제공하는 

‘학부모 진로아카데미’와 학부모가 본인의 직업 전문성과 진로지도 경험을 다른 학부모, 학생

과 강의, 상담, 멘토링 등으로 나눌 수 있게 ‘학부모 진로코치’로 양성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교과부, 2013).

정부의 학부모의 진로교육에 대한 정책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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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정책문제 학부모의 진로지도 지침
학부모를 학교 진로교육에 

활용

2006 ∙학교의 진로교육기능 미흡 -

∙체험학습 강화: 산업체

와 협력하여 ‘일터탐방 

주간’, ‘부모님 회사 탐

방의 날’ 운영

2010

∙진로교육 정보에 대한 국민

의 낮은 이해와 접근성

∙학교 진로교육 담당 인력 부족

∙교육청에 진로교육지원센

터를 설치(학부모 진로상담 

운영) 

∙진로코디네이터를 활용한 

학부모진로교육

∙‘자녀를 위한 진로교육 매

뉴얼’ 학교 보급

∙정부, 공공기관, 시도교

육청부터 개방하여 학

생들에게 부모 직장 탐

방 기회 제공

∙학부모, 퇴직 교원 등 

진로코디네이터 선발

2011

∙체험중심 진로교육 내실화 

필요성

∙입학사정관제로 개편 이후 

진학 준비를 위한 학생․학

부모의 사교육 의존 우려

∙2014년까지 모든 중․고교

에 진로 진학상담교사 배치

(직무에 학부모 진로․진학 

연수, 상담 포함) 

∙진로교육 선도교육청 선정

과 지원(‘학부모 진로교육 

아카데미’ 등 실시) 

∙학교 내 학부모 정책설명회, 

상담 주간, 학부모회를활용

한 진로진학 자료 보급

∙평생교육진흥원 ‘학부모지

원센터’와 연계한 정보제공 

(홈페이지 개통) 

∙대교협과 EBS 공통 진로

  진학 설명회 개최

∙EBS 진로교육 필요성 제고 

방송 제작

∙자녀 진로교육 책자, DVD 

등 자료 제작․보급

-

2012

∙학부모의 진학, 직업 관련 

진로 인식 개선

∙학부모, 기업인, 지역사회 인

사를 학교 진로교육에 활용

∙교육청, 학교가 주관하는 

‘학부모 진로교육 아카데미’ 

상시 운영

∙학교 학부모회 활동과 연계

한 진로 교육 연수

∙학생 진로체험, 진로캠프에 

학부모 공동 참여: 자녀 이

해 및 직업 세계 이해 지원

∙학생․학부모 진로상담 우

수 진로 교사 후원

∙‘학부모 직장체험’ 형태

로 직업 현장 개방

∙‘진로코치’ 양성: 학부모, 

산업체 경력자, 지역 인

사, 대학생, 동문 등 활용

∙학생 진로체험 및 진로

캠프 참여: 학부모의 직

업, 직업관을 토대로 학

생 대상 강의, 상담

2013 ∙학부모의 진로교육인식변화 ∙‘학부모 진로교육 아카데미’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 

<표 4> 학교 진로교육의 투입, 과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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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진로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운영 확대(4000강좌 목표) 

∙농어촌, 맞벌이 가정, 다문

화가정 등 학부모 수요맞춤

형 연수 운영

∙커리어넷 활성화: 진로교육 

동영상, 진로소식지(드림레

터) 제공

∙진로소식지 학교로 보급 

(주 1회, 학기 중)

확대(5만 명 양성 목표)

2014
∙학부모 진로인식개선 및 기

존 학부모 진로교육의확산

∙진로상담 확대: 학교 대면 

상담, 커리어넷 사이버상담

∙다양한 매체 활용 추진: 어

플리케이션, 신문, SNS, 팟

캐스트, 원격 연수과정 등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 

진로교육 의견수렴

∙학교 진로체험지원인력 

전산 관리

2016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강화

∙학부모 진로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온라인과 가정통신문으로 

보급되는 진로소식지(드림

레터), 진로정보앱(맘에쏙진

로), 팟캐스트 방송(진로레

시피) 등 매체 다양화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부모

용 진로 정보 신설

∙북한 이탈 주민 학부모 대

상 맞춤형 진로교육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

문인력풀 확대

∙진로코치 양성 표준교

육과정 개발․보급

2017
∙수요자 맞춤형 진로교육 인

프라 확충

∙학부모, 사회적 배려 대상

자, 대학생 대상 전문가 상

담풀 운영

∙‘찾아가는 장애 학생 학부모 

진로․직업 연수과정’ 운영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

기관 진로 체험처 제공 

유도 (학부모 진로코치 

등 봉사활동 시간인정)

2018

∙개인 맞춤형 학교진로교육 

운영 기반진로교육 운영 기

반확충 및 진로교육역량강화

∙학부모용 진로정보 온․오

프라인 콘텐츠 계속 보급

∙초등 진로교사와 담임교사 

대상 연수(학부모 연수, 학

부모 진로상담 전문성 강화)

-

2019

∙학생, 학부모, 교원구성원의 

맞춤형지원을 통한 진로교육 

역량 강화와 진로인식 제고

∙시도교육청 자율 진로교육 

사업 운영 지원(학부모, 학

생, 교원 진로교육 역량 강

화 및 인식 제\고 관련 사업)

-

출처: 이영선(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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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로선택과 부모의 영향 

고등학생의 진로선택과 개발은 부모와의 상호영향 아래에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관련 문

헌을 <표 5>와 같이 연구 검색하였다. 김소라와 문승태(2017)는 부모-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현상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김수리·이재창(2007)은 부모의 진로지지는 진로 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학생

의 진로 결정수준, 진로성숙 등 진로 관련된 변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 결정에 자기효능감을 높고, 역기능적(부정적) 진로사고를 낮추

는 방향으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지연(2013)은 부모의 진로에 대한 지지 유형을 정서, 평가, 정보, 물질의 4가지로 구분하

였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성숙과 정적 관계가 유의함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다른 변인을 통

제하여, 정보가 진로성숙에 영향이 있고, 진로 결정의 자기효능감에는 평가와 정보가 정적으

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유사한 연구 결과로는, 안미경과 유금란(2013)은 남, 여학생 모두

에게 부모의 진로와 자율성이 진로 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정적한 비례관계라는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남학생의 진로성숙에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

가 유의하였고, 반면에, 여학생의 진로성숙은 부모의 진로지지만이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이

가 있었다.

또한, 김소라와 문승태(2017) 부모가 자녀와 진로와 관련 대화를 자주 하는 것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가 충분하

다고 인지하였을 때, 그리고 자녀가 희망하는 직업을 부모가 알고 있을 때 고등학생 자녀의 

진로개발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응택과 최재혁(2017)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진

로 관련하여 부모와의 대화, 부모의 양육 방식과 진로 정체성, 직업 결정 간 관계를 검증하였

는데, 진로 관련 대화는 고등학생의 명확한 직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진로정

체감을 매개로 간접 효과도 있었다. 이 연구는 부모의 양육 태도보다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가 고등학생의 직업 결정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장현진(2019)은 진로에 

관해 부모와의 대화가 초·중·고등학생 모두에게 진로성숙도를 높였으며, 부모와의 정서적 교

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김희수(2005)는 

부모가 고등학생 자녀를 대하는 의사소통 방식과 양육 태도 역시 고등학생의 진로 관련 변인

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다. 류은수(2021)는 청소년이 지각한 통제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기조절 능력, 학교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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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우동욱·김응자(2020)은 부모의 코칭역량이 자녀의 긍정적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의사소통으로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아·도미향(2021)은 부모코칭이 자녀

의 상호성장과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표 5> 진로교육의 부모 영향 선행연구 

연구자(연도) 주요 연구결과 

김소라·문승태(2017)
∙자녀가 응답한 부모와의 흥미와 적성 학교와 학과 결정에 관한 대화빈도

가 진로개발역량에 정적 영향을 줌

김수리‧이재창(2007)

∙부모의 진로지지는 진로 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학생의 진

로 결정수준, 진로성숙 등 진로 관련된 변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짐.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 결정에 자기효능감을 높고, 역기능

적(부정적) 진로사고를 낮추는 방향으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음.

이지연(2013)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부모지지 유형 중 정보지지의 정적인 영향

이 유의함.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하여 부모의 정 보지지와 평가지지

의 정적인 영향이 유의함

안미경‧유금란(2013)
∙남, 여학생 모두에게 부모의 진로와 자율성이 진로 결정에 대한 자기효

능감이 정적한 비례관계라는 유의한 결과가 나왔음

이응택·최재혁(2017)

∙부 또는 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빈도는 진로정체감에 대한 직접 효과와 

진로정체감을 부분 매개하여 고등학생의 직업 결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

방정식 경로가 유의함

장현진(2019)
∙부모와의 대화가 초·중·고등학생 모두에게 진로성숙도를 높였으며, 부모

와의 정서적 교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더 중요함

김희수(2005)
∙부모가 고등학생 자녀를 대하는 의사소통 방식과 양육 태도 역시 고등학

생의 진로 관련 변인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류은수(2021)
∙청소년이 지각한 통제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기조절 

능력, 학교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동욱·김응자(2020)
∙부모의 코칭역량이 자녀의 긍정적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의사소통으로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민아·도미향(2021)
∙부모코칭이 자녀의 상호성장과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향상시킨다고 주장

함.

6.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및 정보제공 

학부모대상 진로교육 및 정보제공은 교육부 및 직업능력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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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대상 진로교육

현재 진행되는 학부모 진로교육은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학교 상담이다. 담임교사와의 진로상담과 진로담당교사와의 상담이다.

둘째, 학부모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다. 진로 연수 및 특강 수강, 진로 코치 및 진로 아카데

미 강사활동, 직장인 특강 및 멘토 활동, 학부모직장을 진로체험처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학부모 진로교육정보제공이다. 진로교육정보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드림레터’, 

‘진로레시피’, ‘맘에 쏙 진로활동’이다. 

2) 학부모 진로정보제공

현재 진행되는 학부모 진로교육정보제공은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의 드림레터는 2012년 교육부와 직능원이 가정통신문 및 앱 형태로 제공하며, 학교·학급별로 

진로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진로레시피는 2014년부터 시작되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기적

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다. 

둘째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진로교육이다. 직업능력연구원 「커리어넷」,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한국 대학교육 협의회의 「대학정보포

털 어디가, 대학알리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프로칼리지」 등이 학부모 진로정보 

제공하고 있다. 

셋째는 시도광역시 단위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이다. 시도교육청, 진로 교육센

터, 취업 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로정보가 제공되며, 지자체별로 특화된 진

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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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경기도 P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업

무 경험에서 나타난 심층 면접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학부모 운영위원들에게 연구 

목적, 연구내용을 알리고 협조요청을 하였다. 심층 면접 대상자는 아래 <표6>과 같으며 구

체적인 사항으로는 P 지역의 21개 고등학교에서 11개교 특성화고· 종합고를 제외하고, 일반

계 10개 고등학교, 학부모 위원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표 6> 연구 참여자

번호 참여자 성별 경력  비고

1 참여자 A 여 학부모운영위원 일반고

2 참여자 B 여 학부모운영위원 일반고

3 참여자 C 여 학부모운영위원 일반고

4 참여자 D 여 학부모운영위원 일반고

5 참여자 E 여 학부모운영위원 일반고

6 참여자 F 여 학부모운영위원 일반고

7 참여자 G 남 학부모운영위원 일반고

8 참여자 H 남 학부모운영위원 일반고

9 참여자 I 남 학부모운영위원 일반고

10 참여자 J 남 학부모운영위원 일반고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학교의 학부모대상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이므로,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경기도 P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P지역이 고교입시 비평준화지역이

므로, 학부모에 대한 진로· 진학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지역이므로, P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학교의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이, 학부모가 자녀 진로교육설계 시 얼마나 도움 또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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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문헌(선행) 연구 분석이다. 둘째, 홈페이지 자료 분석이다. 셋째, 교육부와 직업능력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 분석이다. 

1단계    연구 목적 및 문제 설정

     

2단계    문헌 연구 분석 

    

3단계    홈페이지 분석 , 관련기관 자료 분석

    

4단계    심층 면접 분석

    

5단계    결 론 

[그림 1] 연구 절차도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시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분석과 델파이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분석은 교육부의 진로교사 법적 근거 및 교육과정을 분석하였고, 직

업능력연구원을 통하여 학부모의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을 분석 정리하였다. 그리고 델

파이기법 및 심층면접을 구체화하여 실시하였다.  2021년 9월-11월까지 총 3회 심층 면접을 

하였다. 1차는 델파이기법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3차는 심층 면접 내용을 구체화 실시

하였다. 각 심층 면접시간은 30분 전후로 진행하였다. 3차까지 실시한 심층 면접 결과를 정리

하여 분석하였다. 10명 위원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몇가지 내용으로 유목화가 가능하였다. 

첫째, 진로정보의 일원화 및 구체화 둘째, 수준별 진로교육 및 정보 셋째, 진로교육 및 정보의 

소통 창구 마련 넷째, 진로교사의 역할 확대등으로 유목화 구체화 하였다. 유목화 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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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학교 중심의 학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이다. 

“진로교육이 정보제공 창구가 너무 제각각 이어서 혼란스럽고, 학교중심으로 창구가 단일

화 되었으면 좋겠음. 또한 학부모가 진로 정보 접근에 용이하도록 학교홈페이지를 적극 활용

했으면 함.

첫째, 현행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국가평생교육원 중심, 공공기관·사설 민간인 중심, 지자

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보제공이 소홀하여 진로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기관별로 제각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중심으로 일원화하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논의에서 학교 진로교육 참여 학부모는 대략 20% 전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80%의 학부모가 학교의 진로교육 정보에 대해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 부족도 있겠지만, 사정상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하는 학부모도 있으므로, 학부모에게 오

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학부모 진로교육에 대한 세분화 및 구체화이다.

“학부모의 학교 급별 수준 차, 지역에 따른 특별성이 있는데, 진로교육이 너무 통일성과 

표준성만 있어, 학부모 도움에 한계가 있음”.

연구 참여자들은 현행 진로교육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별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

로 지적하였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차이가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지역의 특색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토로하였다. 이에 학부모 진로교육을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별로 세분화하고, 

학교 위치별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교육부가 제시한 진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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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도 있겠지만, 현실이 반영된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제안하였다. 

3. 학부모 진로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이다.

“진로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는 교사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음. 따라서 수준별 

진로교육정보 제공, 가령 기본-심화 등으로 나누어서 구체화하였으면 좋겠음”.

학부모 진로교육을 단순 전달 방식의 지식제공 교육이 아닌, 심화별 지식을 탐색하고 과정

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를 논의하였다. 여기서 위원들은 청소년의 해년별 특성, 진로, 

직업 정보, 학부모의 진로 지도 등 단순 과정에서 점차 심화과정으로 확대해가고, 해당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링크하고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접근 방식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4. 학부모 진로에 대한 역량 성장을 위한 ‘진로정보 소통의 장’ 마련이다. 

“학부모들이 학교의 일회성 진로교육으로 역량 성장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우리들이 많

이 사용하는 ‘당근마켓’이나 ‘지역카페’처럼 학부모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성

장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 마련되었으면 좋겠음”.

연구 참여자들은 학부모가 자녀 진로지도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 급별, 학년별, 관심별

의 ‘학부모 진로정보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

는 당근마켓이나 지역 카페 맘처럼 학부모가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장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진로에 

대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서로 상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학부모의 진로

에 대한 역량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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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로 전문성에 따른 진로교사의 역할 확대이다.

“법적으로 전문적인 진로를 담당하는 진로교사가 학교에 존재하는데, 진로교사의 역할이 

미진함, 이에 따른 진로교사의 역할 및 예산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음”.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 자녀에 대한 진로 상담 및 진로 교육 정보, 진로 

문제에 대한 상담은 담임교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진로에 

대한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보다 나은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진로교

사의 전문성과 역할이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교사에 대한 역할과 상담에 대한 기회가 

확대와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P지역 학부모 대상 학교 진로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진로교육

의 현황과 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경기도 P지역 힉교의 학부모대

상 진로교육에 대한 보다 나은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우리나라 학부모 진로 교육 현황은 국가평생교육원, 공공기관-사설기관, 지자

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의 학부모에 대한 진로교육 참여율은 20% 전후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효과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수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다

수의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학부모의 진로교육 성과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수의 학부모

에 대한 성과이고, 미 참여한 학부모가 다수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부모의 진로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여, 다수 학부모의 참여 기회

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부모가 항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정

보제공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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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진로교육의 개선방안은 학부모의 진로에 대한 수준이 높으므

로, 과정별 진로교육과 학교 급별 진로교육, 지역 특색별 진로교육의 차별화된 진로교육을 

요구하였다. 교육부에 제시된 진로교육과정은 일회성 , 단순성, 반복성으로 학부모의 진로교

육에 대한 욕구와 자녀 진로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 진로에 특화된 진로교사가 재직 중인데 학부모는 진로 상담을 담임교사와 상담하므

로 이에 대한 괴리를 토로하였다. 일반적인 상담은 담임교사와 하고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은 진로교사와 상담하여 진로교사의 전문성 및 역할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부모의 진로교육에 대한 열정은 높으나, 환경 및 상황으로 인

하여, 참여율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한이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P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기에 모든 

지역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운영위원의 학부모위원을 대상으로 델파이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

기에 한계가 있다. 학부모 위원이라는 특수성으로 균질성은 확보될 수 있으나, 모든 학부모

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수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직군의 학부모 대상으로 확대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학부모위원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생활환경, 사회적 요인, 개인적요소 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수한 변인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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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Implications of School Career Education for 

Parents

- School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of Public High 

schools in P area of Gyeonggi-do -

Kim, Yong Ki*

This study is intended to research career education for parents in P area of Gyeonggi-do and 

to provide the results for designing better career education. There was a total of three in-depth 

interviews per 10 parent committee members of 10 public high schools located in P area of 

Gyeonggi-do.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career education is offered mostly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Lifelong Education,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The ratio of parents’ participation in school career education is around 20%, but 

the efficiency and satisfaction level are high. Second, there should be both online and offline 

education to expand parents’ participation, and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to parents via the school website. Third, career education should be offered 

consistently and diversely by education levels, school levels, and regional features rather than 

a one-time event, along with the expansion of career teachers’ roles. 

Key Words : career education law, career education for parents, career education teacher

* Kyung ki-do, Pyeongtaek-City, Creative Education Center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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